
SK그룹 수사 특수1부로 재배당
검찰, 일괄적 수사 위해 … 비자금 조성 및 선물투자 손실 대상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2개 부 수사팀이 나누어 진행하던 SK그룹 관련수사를 한 부에서 담당하게 돼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SK그룹 최재원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베넥스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된 선물투자 손실보

전 의혹 사건을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고 9월6일 밝혔다.

그동안 비자금 조성 의혹은 특수2부가, 선물투자 손실보전 의혹은 금융조세조사3부에서 맡아 조사해왔다.

특수2부는 SK그룹 계열사의 협력기업 3곳에서 비용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잡고

협력기업 3곳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3사는 불법대출로 영업이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서 70억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조세조사3부는 SK그룹 상무 출신으로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준홍씨의 투자회

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 계열사들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금 등을 전용해 선물투자 손실액을

보전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8월 중간간부 인사 이후 2건의 사건을 한 수사팀으로 합쳐 일괄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배당부서 문제를 조율해오다 금융조세조사3부에서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중희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맡

기기로 했다.

검찰은 곧 특수1부로의 재배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

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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